
항공용 고강도 기능성 소재 개발
산자부 , 기간산업 경쟁력 강화 1조원 투입 … 80대 전략기술 개발

자동차, 반도체, 기계, 전자 등 8대 주력 기간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5년간 1조원이 투입된다.

산업자원부는 7월15일 산업기술발전심의회를 열어 8대 주력기간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80대

전략기술을 선정, 2003년부터 5년간 1조원의 개발자금을 투입키로 결정했다.

특히, 핵심기술별로 최고기술을 가진 국가와 기술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방침 아래 이스라엘, 독일, 오스트

레일리아 등에 이어 러시아, 북유럽, 미국(실리콘밸리) 등으로 협력선을 확대키로 하고 이를 담당할 국제기술

협력센터(ITCC)를 설치키로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또 6월 발표한 [산업기술인력 수급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8월말까지 최종안을 확정

키로 의견을 모았다.

선정된 전략기술과제를 보면, 자동차 부문에서는 배출가스가 없는 80kW급 연료전지 엔진과 공기중의 유해

물질을 정화·연소하는 초저공해 가솔린엔진기술, 대형디젤엔진 기술, 자동차부품의 재활용률을 95%로 높이기

위한 리사이클링 설계기술, 지능형 부품기술 등이 포함됐다.

조선은 △40-50노트급 초고속 화물선 첨단선형 △메탄수화물 탐사·채굴용 선박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의

방열시스템 △조선산업용 용접·도장로봇 등이, 기계에서는 △다기능 복합가공머신 △미세부품 제조용 차세대

마이크로팩토리시스템 △3차원 나노형상 가공기술 △미니굴삭기 △산업용 엔진기술 등이 각각 선정됐다.

철강 부문에서는 고강도, 장수명의 [슈퍼메탈] 개발을 목표로 △배관용 고강도 파이프강 △고성형 고망간 자

동차강판 △친환경형 신제강 공정기술 등을, 섬유에서는 △환경친화형 염색가공기술 △생분해성 고분자 섬유

제품 △스마트 섬유 등을, 화학에서는 항공·의료용 고강도 기능성 소재 등을 각각 개발할 예정이다.

전자에서는 디지털가전 및 인공지능의 융합기술과 초광대역 무선시스템 기술, 하이브리드 패키징기술 등이,

반도체부문에서는 P램, M램, Fe램 등 차세대 메모리와 50나노 및 30나노급 공정기술 등이 각각 개발과제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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